
사회적경제로 세상을 바꾼다 : 청년기업가의 창업 도전기 

안지혜 이지앤모어 대표 



“정해진 숫자” 를 향해 달려가는 마케터 



“성덕”이 되다. 



“어떻게 하면 더 많은 다문화여성들에게 

기회를 줄 수 있을까?” 



“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

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?” 



“생리대가 이렇게 비싸?” 



[출처 : 시사오늘기사 / 2015.03.23] [출처 : 여성신문 / 2015.09.07] 



“근데 그거 아세요? 

어릴 때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 

간혹 휴지를 말아서 쓰기도 했어요. 

 

아마 이건, 

저만의 문제는 아닐걸요?” 



“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월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?” 



가격적 혜택 제공 

판매된 수량만큼 

저소득층 여성에게 

매월 기부 

One for One 







2016년 10월,  

보건복지부 생리대 지원 사업 발표 점점 줄어드는 모어박스 판매량 

[2016년도 모어박스 판매량] 



“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월경문제를 해결하면서 

지속 가능한 월경용품 지원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?” 



“도와줄게” 

“솔루션 제공” 



일회용생리대로 불편함을 경험해도  

일회용생리대밖에 사용할 수 없는 현실 

[여성용품 이용실태, 20-40대 여성 400명, 2016.11] 



[2007년의 휴대폰] 



독과점시장구조로 신규 시장의 한계 

57.6% 
27.1% 

9.9% 

2.7% 1.8% 0.9% 

유한킴벌리 

LG유니참 

P&G 

퓨어린 

기타 

깨끗한나라 

[참고 : 유해성생리대 논란 이후의 순위는? / 2017.12 / 중앙일보] 





새로운 시장의 

가능성 

선택권 다양화 

가격 안정화 

근본적 

문제 해결 





의약외품 임상실험 

월경컵이 안전하다고 

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 

잡혀있지 않음 

인체에 장시간 사용해도 

무해하다라는 임상실험 

자료 제출 









월경컵 

시장 개척 

또 하나의 

선택권 

매월 560명 

월경용품  

지원 



“우리가 일반기업이었다면 월경컵 국내 도입을 할 수 있었을까?” 





여성들의 월경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월경용품 지원으로 

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월경이 되는 그 날까지. 

 

이지앤모어가 건강한 월경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. 


